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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일13:20 시가있는찻집

19일20:00 원각경강의

20일09:20 김영무가만나는문화, 문화인

21일10:00 불교TV 주간뉴스

22일15:05 자비의천수천안

23일19:35 팡팡룸비니동산

24일21:40 정경스님의참선요가

07:10 아침저널

10:55 우리들의찬불가

12:20 백팔가요

24:00 네트워크 연결,

전국은오늘

16:45 룸비니동산

21:05 그리운등불하나(일)

서울 FM 101.9 MHZ
부산 FM 89.9 MHZ
광주 FM 89.7 MHZ
대구 FM 94.5 MHZ
청주 FM 96.7 MHZ
춘천 FM 100.1 MHZ

하이라이트

■불교방송:▷그리운 등불 하나(22일 21:05~22:00)-‘열린 마음, 열린

사회 운동’을 전개하고 있는‘그리운 등불하나’에서는 장애를 딛고

일어선 장애우를 초대해 인간 승리의 감동을 나누는‘등불 초대석’과

장애인건강정보를전하는‘등불교실’이마련된다. 

■불교텔레비전:▷자비의천수천안(22일 15:05~16:00)-20년 동안 간질

을 앓아온 김병준 씨는 아들 김정현 군과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. 부인

과이혼하고IMF때얻은빚과생활비때문에아픈몸을이끌고일일노

동자로힘겹게살아온그는이제그일마저도할수없는형편이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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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 예술의 현대화 작업에 기여

해 온 아시아∙태평양 지역 공연단

체를 매년 초청하는‘창무국제예술

제’가 11회째를 맞는다.‘치유, 구원

그리고 평화-표현하는 여성! 그 포

용과 창조, 상생의 울림’을 주제로

내걸고28일까지호암아트홀과포스

트극장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

등 4개국의 무용인들을 초청해 춤의

향연을마련한다.

개막무대는 11일 클라우드 게이트

무용단 출신의 대만계 미국 안무가

인 나이니 첸이 장식했다. 작품‘향

(香)’은 서구 문화와 만난 아시아적

소재와 주제를 통해 아시아계 여성

안무가로서 서구 현실의 벽을 극복

할 수 있었던 그의 인내력과 탄탄한

춤 기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

다. 15일 펼쳐졌던 미국 캘리포니아

주립대(UCLA) 이혜경 교수의‘심연

의 소리’는 형식은 포스트모던 댄스

를 추구하면서도 한국 불교 전통의

선(禪) 사상속에서 자기 예술의 근본

과 소재를 찾는 예술가로서의 회귀

성을 표현했다. 특히 18일 공연되는

프랑스 현대무용가 카롤린 칼송의

‘물에 대한 단상’은 선(禪) 서예 태극

권 등 그가 심취해 온 동양문화의 정

서를 현대무용과 결합시킨 작품이

다. 이어 김매자씨는‘심청’가운데

‘범피중류(汎彼中流)’를 통해 소리

를 초월한 은유적 춤의 이미지를 보

여준다. 

이번 창무예술제는 △18일 카롤린

칼송(프랑스) ‘물에 대한 단상’, 김매

자(한국) ‘범피중류(汎彼中流)’△

21∙22일 유키오 우에시마+컴퍼니

(일본) ‘Double Vision(더블 비전)’,

김선미&김은화(한국) ‘지금도 넌 물

속에 있다’△24∙25일 카즈코 다케

모토(일본) ‘내 마음의 평화’△27∙

28일 야마다 운(일본) ‘포인트’등의

일정으로 펼쳐진다. 화�토 오후 8

시, 일오후5시. (02)3141-1770.

김주일기자 jikim@buddhapia.com

◇대만출신의무용가
나이니첸의 향(香)과 이
혜경 교수의‘심연의 소
리’(사진오른쪽). 

한∙미∙일∙불 4개국 여성무용인

춤사위 한마당

‘…상생의 울림’주제…28일까지 창무국제예술제

작가 박상륭씨의 소설집 <평심(平

心)>이연극무대에올려진다. 난해한

글쓰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의 작품

에대한각색은극단풍경(風磬)의박

정희 대표와 독일에서 물리학을 전

공한 박씨의 남편 강경호씨가 맡았

다. 이번 연극은 총 8편으로 구성된

소설집 <평심>중에서‘로이가 산 한

삶’, ‘월튼씨 부인이 죽은 한 죽음’,

‘미스 앤더슨이 날려보낸 한 날음’,

그리고 젊은 왕자의 구도행을 조명

한 표제작‘평심-동화 한자리’등 4

편의단편을바탕으로재구성했다.

이 연극이 주는 메시지는 죽음을

통해 인간 구원과 삶의 시작을 보여

주며, 결국‘나’라는 인간에게 도달

하게 되는 즉 우리 스스로를 향해 악

수를청하는것이다.     

세 공간으로 나누어진 무대에는

수학자 로이와 여배우인 왈튼 부인,

명상가 앤더슨이 등장한다. 이들은

열띤 토론을 벌이며 각자 자신만의

방식으로 자아를 이해하려 한다. 로

이는 숫자로 세상의 원리를 파헤친

다. 또 왈튼부인은 남편의 죽음으로

인한 충격으로 자아분열 현상을 겪

는다. 그는 갑자기“날자, 날자, 날아

보자꾸나”(이상의‘날개’중)를 외치

며 팔을 퍼덕인다. 앤더슨도 왼쪽과

오른쪽의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혼

란을 겪는다. 이 작품은 극적이거나

자세한 설명이 동반되지는 않지만

연기파 배우들의 몸짓과 상징적 이

미지가 독특한 색채를 전해준다. 22

일까지 바탕골 소극장. (02)762－

0010 

김주일기자

죽음 통한 인간구원과 삶 표현

극단 풍경, 박상륭소설 22일까지 무대에

‘로이가 산 한 삶’등 단편 4편으로 재구성

◇소설가박상륭씨의작품‘평심’을새롭게재구성한연극‘평심’의한장면. 

부산 마린갤러리에서는 29일까지

김미순씨의‘파묵전’을 연다. 유럽과

미국 등지에서 활동해 온 김씨는 먹

을 이용해 다양한 모습의 점과 선을

만들어 냈다. 이번 작품들의 주제는

대부분‘생성’에 맞춰져 있다. 생명

의 탄생과 성장 및 발전 과정이 전통

수묵화가 아닌 현대적 추상 기법으

로 종이 위에 펼쳐져 생동감을 느끼

게한다. (051)746-4757. 

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8월 15일

까지 열리는‘조선사발의 美’전시

회에 가면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

고 단아한 조선 사발의 진수를 즐길

수 있다. ‘옛 그릇 연구회’의 회원들

이 모아온 조선 그릇을 전시하는 이

번 특별전에서는‘웅천 사발’, ‘덤벙

사발’, ‘조화 사발’, ‘귀얄 사발’, ‘녹

황유 사발’등 30여점을 만날 수 있

다.  (061)755-0107. 

먹 활용 다양한 점∙선

김미순씨‘파묵전’열어

한국 우수 공예문화상품을 한자리

에서볼수있는기회가생겼다.   

문화관광부산하 공예전문기관인

(재)한국공예문화진흥원(이사장 장윤

우)과 공예전문벤처기업 (주)우리꼴

(대표 최연수)은 민∙관 합작 형태의

우수 공예 문화상품 전문 유통관 점

(店 , ZUM) 1호점을 4일 인사동에 개

점했다. 이번에 문을 연 유통관‘점’

에는 촛대를 비롯해 그릇, 도

자기, 화병, 향로, 다기 등 신

인과 유명 기성작가들의 작

품 2백여점이 선보인다. 또

개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24일까지

‘여름으로의 초대 展’을 주제로 CD

및 명함꽂이, 사각함, 화병 같은 인테

리어 소품과 식기류 등 우리네 삶의

정서가 담긴 생활소품도 전시한다.

전시 참여 작가는 김영숙, 김재식, 이

미경, 박선영, 조선경 등 10여명.

www.ZUMkorea.com, (02)523-0763. 

김주일기자

우수공예문화상품 한곳에

전문전시관‘점(ZUM)’인사동에 오픈

촛대∙도자기 등 생활용품 200여점 전시

소박∙단아…조선사발 진수

송광사‘조선사발의 美’展

◇4일 문을 연 한국 우수공
예품 전문 전시관‘점(ZUM)’
에는다기, 인형, 화병등2백여
점의생활용품이전시된다. 

◇김미순作, 생성

◇‘흑상감사발’


